
뉴스레터(KPSA2021-18호)

 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상훈)과 관세청(청장 임재현)은  

   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 

   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불법·불량제품 44만점을 적발, 국내 반입을  

   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.  

  ㅇ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 6천점으로 가장 많았으며, 전기용품인  

 직류전원장치가 1만 3천점, 전지 9천점 순이다.

   * 집중검사는 과거 불법·불량 적발 이력, 수입빈도 등을 고려하여 완구, 학용품 등 어린이   

 제품과 전동킥보드, 직류전원장치, 전지 등 전기·생활용품을 선별하여 실시(기간 : 4.12.∼5.17.)

 □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  

 비누방울총(버블건) 2개 모델은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  

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(총합 0.1 %)보다 120배, 61배 각각   

 높게 검출되어 4,680점 전량을 통관보류 및 반송·폐기 조치하였다.

   *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

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,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

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

피해 우려

 ㅇ 이외에도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미필, 허위표시 등으로 완구 

제품 41만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하여 불법·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

사전 차단하였다. 

완구 등 불법·불량 수입제품 44만점 국내유통 사전차단
- 산업부-관세청, "가정의 달"에 대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- 



           ①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       ② 허위표시(안전확인신고 제품과 상이)

  

<사례>  

   

       완구(비누방울총) 학용품(필통)

 □ 이번 가정의 달에 대비하여 수입 어린이제품을 포함한 안전관리  

 대상 제품에 대한 집중검사 결과, 적발비율은 전년 같은 시기(적발  

 수량 기준) 31.7 %보다 8.8 %p 감소한 22.9 %로 나타났다.

<가정의 달 대비, 연도별 적발 수량 변화>

  ㅇ 이는 국표원과 관세청이 시기별, 테마별 사회적 이슈 품목들에   

 대한 지속적 협업검사·홍보와 더불어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 

 변화 및 수입업자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 

 결과다.

  ㅇ 수입신고가 지속증가하고 있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적발 이력,  

 해외리콜사례 등의 위해정보 수집·분석을 통해, 선별 심사를   

 강화하여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 

 할 계획이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ㆍ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

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

한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
【붙 임】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44만점 국내유통 사전차단 자료 1부.  끝.

  


